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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가 온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during 
infancy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when each year's depression was 
controlled and examin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affective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al outcomes for preschoolers.   
Method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he first 4 waves of panel data collected from 2,078 
mothers and their babies were analyzed. This nationwide data was provided from the 2008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sults: First, maternal parenting stress showed a linear increasing pattern, and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cept and slope. Second, when each year's maternal depression was 
controlled, the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was lower, but the rate of increase was higher. In 
multiple group analyses, this increasing pattern of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 only in 
unemployed mothers. Lastly, the increase of unemployed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direct 
effects on child emotionality and peer interaction and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 peer 
interaction (mediated by affective parenting).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verified that the longitudinal effects of increasing parenting stress 
of unemployed mothers on affective parenting and child socioemotional development when 
maternal depression level was controlled. These results imply that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emotional health and resources of unemployed mothers and provide them with social support 
as well as employed mothers.

Keywords : trajectory of parenting stress, depression, emotionality, peer interaction, affective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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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영아는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애착을 

형성하고, 이 시기 관계의 질은 이후 사회정서발달 및 대인관

계의 기초(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Grossmann, 

Grossmann, & Waters, 2005)가 된다는 점에서 영아의 일차적 

환경으로서의 주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

히 부모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건강한 발

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usic, 2011).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유아는 자

신의 부정적 정서를 더 잘 다룰 수 있으며, 덜 반응적인 어머

니의 유아는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로

부터 회복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Field, 

Diego, & Hernandez-Reif, 2006). 최근 연구들은 특히 정서적

으로 취약한 영아의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위

험 요인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을 밝혔다. 영아기에 예민하고 쉽게 우는 등 부정적 정서

성이 높았던 아동은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을 경험하였을 

때 이후의 정서 및 행동문제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높

게 나타났으며(Belsky, Hsieh, & Crnic, 1998; Morrell & Murray, 

2003), 동시에 까다로운 기질 및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아

동이 지지적이고 민감한 양육을 경험하였을 때 중재 효과 또

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Pluess & Belsky, 2010).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정서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영

아기에 일차적 상호작용 환경으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

하며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들은 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에 관심을 가져왔다(Deater-

Deckard, 1998; Field, 2010). 영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에

게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위험 요인으로는 양육스트레스

(parenting stress)를 들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느끼는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자녀의 양육으

로 인하여 곤란함이나 부담감을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Coplan, Bowker, & Cooper, 2003). 출산과 함께 신체적 · 심리적

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수유, 배변, 수면 등과 관련된 실제

적인 돌봄 요구가 가장 큰 시기인 영아기에는 주양육자인 어

머니의 양육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첫 자녀인 경우 어머

니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다양한 발달 영역

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일상적 양육행동을 통해 영아

와의 상호작용에 반영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Crnic, Gaze, & Ho�man, 2005). 영아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불안정 애착 및 문제행동과 같

은 정서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0). 유아의 경우에도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및 정서와 관

련된 문제들을 더 많이 보였다(Anthony et al., 2005). 뿐만 아니

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ater-Deckard, 1998).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

니는 양육행동에 있어서 영아의 신체적 · 정서적 요구에 대하

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Abidin, 1992; Shin, 2011), 이는 

영아에게 더욱 요구적이고 까다로운 반응을 이끌어내게 된다

(Chung, Kang, & Choi, 2014). 

양육행동 및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발

달의 특정 시점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

다. 모-자녀 관계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관계이며 관계의 특

성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력을 미친다(de Mol & Buysse, 

2008)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스트레스 또한 장기적인 관점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의 변화 양상에 대한 국외 종단연구들을 보면, 출산 후 2

세까지는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2세를 기점으로 유아

기를 거치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결과들이 있다(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Williford, Calkins, & 

Keane, 2007). 또한 3–5세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

은 안정적이었으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Crnic et al., 2005). 패널데

이터를 활용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

을 검증하였다. 출산 후부터 자녀가 3세가 되는 시점까지 양육

스트레스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4세가 되는 해인 5차년

도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증가폭이 점차 감소

하면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 Park, No, Park, & Yi, 2015). 이와 같은 종단분석을 통해 영

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이 국외 연구와는 달리 출산 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련된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들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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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방식 및 정서적 특성,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 

영아의 기질, 보육기관 이용 및 육아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변

인들이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에 나타나는 개인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Choi, Yeon, Kwon, & Hong, 2013; H.-

J. Lee, 2013; J. Lee & Lee, 2013; S. Park et al., 2015; Shin, 2011). 

그러나 양육스트레스 변화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

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발달과 같은 

결과변인들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아

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동

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가 이후 온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

고,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또

한 확인하고자 한다.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녀가 출생 후 만 2–3세에 

이르는 영아기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선형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지만 변화 양상에는 개인차가 있고, 다양한 변

인들이 개인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들에서 살펴본 예측변인들은 대체로 한 시점에서 측정된 자

료이므로, 각 시점별로 변화하는 변인을 통제할 경우 양육스

트레스의 변화 추이를 더욱 정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또 다른 정서적 변인인 우울에 주목하였다. 산후 우울과 양

육스트레스는 부모로의 전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경험

할 수 있는 심리적 위기이며(Epifanio, Genna, de Luca, Roccella, 

& la Grutta, 2015),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Han, Kim, & Cho, 2014),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무기력을 동반하는 우울한 어머니에

게 돌봄 요구가 특히 높은 영아를 양육하는 것은 더욱 힘들

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우울한 어머니는 영아가 보내는 신호를 잘 읽지 못

할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강

압적이거나 철회적인 상호작용 특성을 나타낸다(Field, 2005). 

산후우울을 경험하거나 전반적 민감성이 낮은 어머니의 영

아들은 공동주의(joint attention)의 수준이 더 낮았고(Gaffan, 

Martins, Healy, & Murray, 2010), 운동 및 정서 발달이 지연되

었으며(Murray & Cooper, 1997), 장기적으로는 유아기의 불안

정 애착과 분리 불안, 학령기의 또래관계 및 내면화 · 외현화 문

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m et al., 2011; Martins 

& Ga�an, 2000). 이렇듯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의 지

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직접적

이고 장기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

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H.-O. Kim, 

2015; H.-J. Lee, 2011)로 미루어볼 때, 각 시점에서 측정된 어

머니의 우울을 예측변인으로 통제한다면 영아기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 변화가 이후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명확

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 및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가 이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

는 영향력의 정도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절대적 시간과 자녀양육에 활용 가능

한 자원이 서로 다른 전업모와 취업모 간에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및 평가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의 실제에서도 차이

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횡단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출

산 후 3년간 각 시점별로 전업유지 어머니와 취업유지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전업유지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가 매 시점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Song, Lee, & 

Chun, 2014), 이 외에도 최근 연구들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

스가 취업모보다 높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Jo, 

Chung, & Lee, 2015; Kwon, 2011; Y. Lee & Chin, 2013; Son et 

al., 2010). 이와 달리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

(Han et al., 2014; K.-W. Kim, Doh, Kim, & Rhee, 2010). 종단연

구 결과에서는 전업모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취업모에 비

해 더 높고,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만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S. Park et al., 2015). 이 연구에서 취

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어머니 취업여부는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으며 양육스트레스 변화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볼 때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업모와 취업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횡단적으로 비교한 연구결과들은 일관

적이지 않으며(K.-W. Kim et al., 2010; Sohn, 2012), 특히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 및 관련 변인들 간의 종단분석은 아직 부족

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데이터 1– 4차 연도

(2008–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직후부터 영아기 자녀

를 키우는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

화하는지 확인하고, 각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변인으

로 통제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살펴본 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우울을 통제한 경우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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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주요 결과변인,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어머니의 정서

적 건강과 이후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구

조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 1

영아기(0–3세)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기(0–3세)의 각 시점에서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어떠하며,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영아기(0–3세)의 각 시점에서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 3세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

동, 3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정서성, 또래상호작용) 간의 구

조관계는 어떠하며, 이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2008-2011)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1– 4차 연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

패널의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총 2,078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패널 아동이 만 0세부

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후 만 9세와 12세에 각 1회씩 

총 10차에 걸쳐 구축되는 데이터이다.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4개 시

점에서 측정된 자료, 즉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시점까지의 자

료를 포함하였다. 영아기의 연령 범위는 학문영역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만 2세까지를 영아기에 포함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더욱 명

확하게 살펴보고,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

화가 유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한다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모형 설정을 위하여 자녀가 만 3세

가 되는 4차 연도 자료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

널데이터 1차 연도의 표본 추출에는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법

이 적용되었으며 1차 연도에 총 2,078가구, 2차 1,904가구, 3차 

1,802가구, 4차 1,754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4차 연도까지 표

본유지율은 84.4%이었다.

연구도구

양육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Kim과 Kang (1997)

이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Crnic과 Greenberg (1998)의 Parenting Daily Hassles (PDH), 그

리고 Mann과 �ornberg (1987)의 Maternal Guilt Scale (MGS)

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

였다. 이는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6세 이

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로, 1, 2차 연

도에는 문항 진술의 부정확성 및 연령 부적합 등으로 인해 2

문항이 제외된 총 10문항으로 조사되었고, 3, 4차 연도에는 연

령 부적합으로 제외되었던 1문항을 포함시켜 총 11문항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
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

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1차 .84, 2차 .85, 3차 .87, 4차 .87이었다. 

우울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신생아 패널을 대상으로 한 2008년

도 조사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출산 직후, 출산 후 1개월 

시점, 그리고 출산 후 4개월 시점에서 3차에 걸쳐 측정하였다. 

1차 연도에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실시한 조사

에서 각각 지난 30일 간의 우울감을 측정하였으며, 이후 2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는 매년 1회 측정하였다. 201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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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국정신의학회 진단기준인 DSM-V에 따르면 산후우울증

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

미하며, 출산 이후 어머니들이 흔히 경험하는 미약한 우울 증

세는 2주 안에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sner, Parry, & 

Pionte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인 산후우울과 구

별되는 매 시점에서의 전반적 우울 수준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출산 후 4개월 시점에서 측정된 우울 점수를 1차 연도 

측정치로 하여 4차 연도까지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조사에 사

용된 척도는 Kessler 우울 척도(K6; Kessler et al., 2002)로, “불안

하셨습니까?”, “무기력하셨습니까?”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안 느낌 ∼ 5: 항상 느낌)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1–4차 연도 모

두 .91로 높게 나타났다.

온정적 양육행동

4차 연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양육스타일 질문지(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Bornstein et al., 1996)를 통해 측정한 자료

를 사용하였다. PSQ는 사회적 양육유형(9문항), 가르치는 양

육유형(5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3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

으로 구성된 총 17문항 척도이다.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이 중 “사회적 양육유형” 척도 9문항을 발췌하였으며 이는 어

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는 관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하위영역이다(KICCE, 2009).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

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는 우리 아이에

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등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하위변인명은 사회

적 양육유형이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 의미 파악을 더욱 용이

하게 하고자 문항 내용 및 요인 분석 결과(KICCE, 2009)를 고

려하여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개념화하였다. 4차 연도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본 연구에서는 4차 연도 만 3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지표로 유아의 정서성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정서성 기질은 유아의 정서적인 특성을, 또래 상호작용은 사

회적 관계에서의 행동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유아

의 정서성 기질은 Buss와 Plomin (1984)의 부모용 EAS 기질척

도(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20문항 중 정서성 하위

영역 5문항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KICCE, 2008). 정서성 척

도는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우리 아이는 종

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

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빈도와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으나(Rothbart & Bates, 1998), 실

제로 한국아동패널데이터의 1–4차 연도 자료에서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정서성 평균은 각각 2.72, 2.71, 2.84, 2.87로 매

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 잠재성장모

형(무조건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² = 65.382 (df = 5, p < .001), 

TLI = .920, CFI = .960, RMSEA = .075 (90% CI [.059, .092])

로 타당하였으며, 정서성 초기치는 2.698, 변화율은 .058이었

다(  p < .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특성으로 보았으며, 다양한 변인 중 양육

스트레스 변화 및 양육행동이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성을 평가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4차 연도 정서성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는 

.73이었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4차 연도에 처음으로 측정되었

으며,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Fantuzzo 등(1995)의 연구 및 

Choi와 Shin (2008)의 또래 상호작용 척도 문항을 토대로 재구

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놀이상호작용(9문항), 놀이방해(13

문항), 놀이단절(8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어머니와 교사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4차 연도 교사 평정 자료의 결측률(총 1,754명 중 

54.4%)이 어머니 평정 자료의 결측률(총 1,754명 중 4.5%)보

다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를 사용

하였다. 어머니 평정 자료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내

용을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은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

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측정하며 “친구를 돕는다.”, “친구 사

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놀이방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측정하며 “몸

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놀이단절은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측정하며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

다.”, “위축되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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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은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

용 특성인 반면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

용 특성이므로, 기술통계를 제외하고 연구모형의 분석에서는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

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놀이상호작용 .80, 놀이방해 .77, 놀이

단절 .81, 전체 척도 .87이었다.

연구모형 및 자료 분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

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각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양육스트레

스가 변화하는 양상이 이후 유아기에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

회정서발달을 나타내는 정서성과 또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료는 SPSS 20.0 (IBM Co., Armonk, NY) 및 AMOS 20.0 

(IBM Co., Armonk, NY)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

다. 자녀가 만 0 – 3세에 해당하는 영아기 동안 어머니 양육스

트레스 변화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변화 궤적에 개인

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였는데, 각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

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 가변성 공변량 모형(time-varying 

covariate model)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육스트레

스 변화 궤적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

래 상호작용 특성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방

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 간 영향력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이 방법은 종단 조사에

서 발생하게 되는 결측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측치가 있

는 사례를 삭제하는 전통적 방식에 비해 더욱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모형의 적합

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χ²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

Figure 1. Hypothe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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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χ² 검증의 경우 유의확률이 .05 이상일 때 검증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χ² 검증
은 검증모형이 변수 간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기 쉽고, 그 값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

가 클수록 유의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Kline, 2005), 적합도지수 RMSEA, TLI, CFI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 적합도지수들은 표본 크기에 민

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RMSEA와 TLI의 경우 모형의 간

명성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Hong, 2000). RMSEA는 .05 

이하일 때,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성이 좋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성 및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기술통계량

은 Table 1과 같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1차 연도 2.74, 2차 연도 2.73, 

3차 및 4차 연도에 2.79로 2차 연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 우울은 양육스트레스 평균보

다는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2차 연도에 소폭 감소 후 증가하는 

변화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4차 연도에 측정된 어머니 온

정적 양육행동은 5점 척도에서 3.8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4차 연도에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 정서성 점

수는 2.87로 중간값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유아의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을 가장 높게(3.45) 

평가하였고, 놀이단절(2.40)및 놀이방해(1.95)와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경우 데이터

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각 변인

의 왜도 및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각각 ±2, ±7 미만으로 모두 

정상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각 변인에 대하여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의 기술통계 및 평균비교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의 취업여부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1차 연도에 조사된 “취

업 및 학업상태” 항목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취업 중 또는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M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Time 1 1,849 2.74 0.62  0.13  0.05
Time 2 1,887 2.73 0.64  0.08  0.07
Time 3 1,761 2.79 0.63  0.04  0.36
Time 4 1,693 2.79 0.64 -0.01 -0.03

Depression
Time 1 1,850 1.95 0.70  0.66  0.54
Time 2 1,889 1.92 0.70  0.60  0.49
Time 3 1,765 1.97 0.70  0.53 0.20
Time 4 1,700 1.98 0.75  0.68 0.43

Affective parenting
 Time 4 1,697 3.80 0.49 -0.05  0.25
Emotionality

Time 4 1,698 2.87 0.62  0.22  0.03
Peer interaction (Time 4)

Play interaction 1,658 3.45 0.48 -0.32 1.08
Disruption 1,663 2.40 0.39 -0.19  0.23
Disconnection 1,667 1.95 0.45  0.09  0.53

Note. All variables were scored by 5-point Liker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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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으로 응답한 경우를 취업모로, 미취업/미학업으로 응

답한 경우를 전업모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어머니의 

출산 후 4년 간 양육스트레스는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매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

울 또한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매년 더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자녀 연령이 만 1세 이하로 매우 어

린 시기에 해당하는 1차(전업모: M = 1.98, SD = 0.72; 취업모: 

M = 1.87, SD = 0.67) 및 2차 연도(전업모: M = 1.94, SD = 0.72; 

취업모: M = 1.85, SD = 0.66)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차: 

t = 2.93, p < .01; 2차: t = 2.50, p < .05).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은 취업모(M = 3.83, SD = 0.51)가 전업모(M = 3.78, SD = 

0.49)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유아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전업모(M 

= 2.89, SD = 0.62)가 취업모(M = 2.83, SD = 0.59)에 비해 자녀

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이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아 또래상호작용에서는 

긍정적 놀이상호작용 하위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t = -3.05, p 

< .01)가 나타났는데, 취업모(M = 3.51, SD = 0.47)가 전업모(M 

= 3.43, SD = 0.48)에 비해 자녀가 긍정적 놀이상호작용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

양육스트레스 변화의 무조건모형 
  

어머니의 출산 후 4년 간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무조건모형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각각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조사시점이 4개 이상인 경우부터 성장요인을 3개 포함하는 

이차함수 모형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각 모형

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χ², TLI, CFI, RMSEA값을 종합적으

로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은 선형모형이 가

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변화모형은 모형적합도가 가

장 낮았으며, 이차함수 모형의 경우 변화율과 이차항의 추정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Variables

Unmployed mother Employed mother

tN M SD Skewness Kurtosis N M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Time 1 1,317 2.77 0.61  0.12  0.05 532 2.68  0.63  0.17  0.07  2.63**

Time 2 1,298 2.76 0.64  0.12  0.16 537 2.64  0.62  0.04 -0.17  3.73***

Time 3 1,202 2.82 0.64  0.02  0.50 501 2.72  0.62  0.10  0.00  2.89**

Time 4 1,165 2.81 0.64 -0.05  0.02 484 2.72  0.64  0.06 -0.05  2.70**

Depression

Time 1 1,314 1.98 0.72  0.66  0.55 536 1.87  0.67  0.62  0.39  2.93**

Time 2a 1,300 1.94 0.72  0.62  0.56 538 1.85  0.66  0.61  0.43  2.50*

Time 3 1,203 1.98 0.71  0.53  0.24 504 1.94  0.67  0.48  0.11  .98

Time 4 1,171 2.00 0.76  0.69  0.51 485 1.94  0.72  0.59  0.04 1.43

Affective parenting (Time 4) 1,169 3.78 0.49 -0.03  0.21 484 3.83  0.51 -0.11  0.32 -1.78

Emotionality (Time 4) 1,170 2.89 0.62  0.19 -0.03 484 2.83  0.59  0.27  0.30  1.78

Peer interaction (Time 4)

Play interaction 1,145 3.43 0.48 -0.34 1.04 469 3.51  0.47 -0.09  0.70 -3.05**

Disruption 1,147 2.40 0.39 -0.23 -0.01 472 2.37  0.38 -0.42  0.22 1.50

Disconnection 1,150 1.95 0.44 -0.03  0.20 473 1.95  0.44  0.12  0.56 -.29

Note. aEqual variances not assumed.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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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최적 모형인 선

형모형은 성장요인의 추정치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TLI, CFI 

값이 1에 가깝고 RMSEA 값이 .05 이하, 90% 신뢰구간의 상

한값 또한 .08 이하로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χ² = 23.415 [df = 5, p < .001], TLI = .988, CFI = .994, RMSEA = 

.041). 선택된 모형은 Figure 2와 같으며, 모수 추정치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출산 직후, 자녀가 만 0세일 때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초

기치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2.732이었으며 매년 .018씩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r = -.255, p < .001) 양육스트레스 초기

치가 높을수록 느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양육스트레스

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 또한 모두 유의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궤적에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Comparisons of Latent Growth Model Fit of Parenting Stress

Model Factor χ2 df p TLI CFI RMSEA (90% CI)
No change Intercept  2.757*** 116.663 8 .000 .955 .964 .080 (.067 ~ .093)
Linear Intercept  2.732***   23.415 5 .000 .988 .994 .041 (.025 ~ .059)

Slope   0.018***
Quadratic Intercept  2.739***   8.482 1 .004 .975 .998 .059 (.027 ~ .098)

Slope   -0.001
Quadratic slope   0.006

***p < .001.

Figure 2. Latent growth model of parenting stress.

Table 4
Estimates of the Trajectory of Parenting Stress: Unconditional Model

Mean (SE ) Variance (SE ) Covariance (r )
Intercept 2.732 (.013)*** .259 (.012)*** -.016 (-.255)***
Slope  .018 (.005)*** .015 (.00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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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점의 우울을 통제한 양육스트레스 변화의 

조건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어머니 정서

적 건강의 주요 지표인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의 개인차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앞서 기술통계에서도 확인된 바

와 같이,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였으므로 시간 가변성 공변량 모형을 

적용하여 각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을 통제하는 조건모형을 

Figure 3과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고 모수 추정치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을 통제한 조건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² = 

15.984 (df = 9, p = .067), TLI = .996, CFI = .999, RMSEA = .019 

(90% CI [.000, .034])로 무조건모형에 비하여 모형적합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을 통제한 경우에도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통제하지 않은 무조건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출산 직후 양육스트레스는 2.241로 더 낮았으

나 증가율은 .060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조건모형에서 양육

스트레스 초기치와 변화율은 부적 상관으로(r = -.200, p < .01), 

무조건모형에서와 같이 초기치가 높을수록 천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 또한 모두 유의하여, 

이 모형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시점에서 우울

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우울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변인 간 영향

 

Figure 3. Trajectory of parenting stress: Conditional model controlled each year’s depression. Figures in bold refer to standardized 
coe�cients. Eight covariance paths between the intercept/slope variable and each year’s depression were omitted due to the lack of space.
***p < .001.

Table 5
Estimates of the Trajectory of Parenting Stress: Conditional Model

Mean (SE ) Variance (SE ) Covariance (r )
Intercept 2.241 (.047)*** .187 (.011)*** -.009 (-.200)**
Slope .060 (.026)* .012 (.002)***
Path B (SE ) β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T1) .255 (.024)*** .286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T2) .224 (.015)*** .252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T3) .214 (.014)*** .238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T4) .184 (.023)*** .21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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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1차(β = .286, p < .001), 2차(β = .252, 

p < .001), 3차(β = .238, p < .001), 4차(β = .214, p < .001) 연도순

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어릴수록 우울이 양

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각 시점에서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

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저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² = 20.010 (df = 18, p = .332), TLI 

= .999, CFI = 1.000, RMSEA = .007 (90% CI [.000, .021])로 모

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χ² 검증의 유의확

률 또한 .05 이상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기저모형

을 통해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1차 연도에서 4차 연도까지 각 시점별로 우울이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에서 모두 유의

하여,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력은 출산 첫 해에 가장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

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전업모

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 예측평균은 2.272 (  p < .001), 변화율

의 예측평균은 .065 (  p < .0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전

업모의 경우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시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모의 양육스트레

스 초기치(.193, p < .001)와 변화율(.014, p < .001)의 분산 또한 

모두 유의하여,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전업모들 간 양육스트

레스 변화 궤적에는 개인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취업모의 경우에는 초기치의 예측평균(2.164, p < .001) 및 

분산(.168, p < .001)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을 통제하였

을 때 취업모의 경우 시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는 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동일성 검증(기저모형)을 통하여 전업모와 취업모 집

단 간 양육스트레스 기울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고, 경로동일성 및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검증을 통하

여 각 시점에서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및 양

육스트레스 변화의 초기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경로동일성 

검증 결과, 제약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² = 23.280 (df = 22, p = 

.386), TLI = .999, CFI = 1.000, RMSEA = .005 (90% CI [.000, 

.019])로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χ² 차이 검증 결과 영가

설을 기각하지 못하여(∆χ² = 3.27 [∆df = 4, p < .05]), 각 시점

에서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업모와 취업

모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동일성 

모형이 채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

를 제약한 평균동일성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제약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χ² = 31.410 (df = 23, p = .113), TLI = .996, CFI = .999, 

RMSEA = .013 (90% CI [.000, .024])으로 매우 높았다. χ² 차이 

검증 결과 영가설을 기각하여(∆χ² = 8.13 [∆df = 1, p < .05]),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는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매 시점에서 우울이 양육스트

Table 6
Estimates of the Conditional Model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mother 
(n = 1,453)

Employed mother
(n = 625)

Parameter
Mean of intercept (SE )  2.272 ( .056)***  2.164 (.089)***
Mean of slope (SE ) .065 ( .031)* .045 (.048)
Variance of intercept (SE ) .193 ( .013)***   .168 (.020)***
Variance of slope (SE ) .014 ( .002)*** .005 (.003)
Covariance (r ): Intercept ↔ Slope -.013 (-.250)** .002 (.058)

Path B (SE ) β B (SE ) β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T1) .247 (.027)*** .285 .274 (.046)*** .286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T2) .219 (.017)*** .251 .233 (.029)*** .252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T3) .207 (.017)*** .231 .234 (.028)*** .255
Depression → Parenting stress (T4) .173 (.027)*** .204 .215 (.045)*** .24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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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간 동일하였

다. 또한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은 전

업모가 취업모보다 초기치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전업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온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 모형 

구조 모형 분석  

선행연구에 따라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우울을 통

제한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 온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 사

회정서발달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구조 모형의 모형적합

도는 χ² = 1,288.900 (df = 255, p < .001), TLI = .921, CFI = .938, 

RMSEA = .043 (90% CI [.041, .046])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

타나 연구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영향력의 경로 및 모수 추정치는 Table 8에 구체

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시점에서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영향력의 정도는 매년 감소하

였다. 이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첫 시점에서 

2.142이고 매년 .135씩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변화 궤적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초기치 분산 = .173, p < .001; 

변화율 분산 = .011, p < .001).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4차 연

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초기치(β = -.435, p < .001)와 

변화율(β = -.560, p < .001)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출산 직후 양육스

트레스가 높고 매년 더 빨리 증가할수록 이후 유아에 대하여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 또한 양육스트레

스 초기치(β = .257, p < .001)와 변화율(β = .482, p < .001) 모두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는 양육스트레스 초

기치(β = -.099, p < .01)와 변화율(β = -.228, p < .001) 모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을 통제

하였을 때, 출산 직후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매년 더 빨리 증가

할수록 어머니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유

아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은 유아의 정서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또래상호작용에는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

다(β = .196, p < .001). 즉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더욱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영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유아의 정서성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온정적 양육행동

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점에서 유아의 정서성이 또래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하여(β = -.262, p < .001), 유

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이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구조모형의 변인들 간 영향력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위한 모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기저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

펴본 결과, χ² = 1,534.731 (df = 510, p < .001), TLI = .920, CFI 

Table 7
Invariance Testing of the Conditional Model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Model χ² df p TLI CFI
RMSEA

(90% CI) Δχ² Δdf
Configural invariance
  (unconstrained model)

20.010 18 .332 .999 1.000 .007
(.000 ~ .021)

Path coefficient invariance 23.280 22 .386 .999 1.000 .005
(.000 ~ .019)

3.27 4

Intercept invariance 31.410 23 .113 .996 .999 .013
(.000 ~ .024)

8.13 1

Note. Chi-square test at the .05 level of sign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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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ructural model: E�ects of parenting stress trajectory on a�ective parenting and the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Statistically signi�cant paths are indicated by a solid line. Figures in bold refer to standardized regression coe�cients. Covariance paths and 
error terms were omitted due to the lack of space.
**p < .01. ***p < .001.

Table 8
Estimates of the Structural Mode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Trajectory on Affective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B SE β
Path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    Affective parenting (T4)  -.446*** .035 -.435
Slope of parenting stress →    Affective parenting (T4) -2.234*** .236 -.560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    Emotionality (T4)   .416*** .065 .257
Slope of parenting stress →    Emotionality (T4)  3.030*** .491 .482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    Peer interaction (T4)  -.055** .021 -.099
Slope of parenting stress →    Peer interaction (T4)  -.499*** .151 -.228
Affective parenting (T4) →    Emotionality (T4) .042 .083 .027
Affective parenting (T4) →    Peer interaction (T4)   .107*** .026 .196
Emotionality (T4) →    Peer interaction (T4)  -.091*** .015 -.262
Depression (T1) →    Parenting stress (T1)   .305*** .020 .341
Depression (T2) →    Parenting stress (T2)   .236*** .013 .266
Depression (T3) →    Parenting stress (T3)   .189*** .013 .210
Depression (T4) →    Parenting stress (T4)   .119*** .019 .140

Parameter
Mean: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2.142*** .040
Mean: Slope of parenting stress    .135*** .021
Variance: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173*** .010
Variance: Slope of parenting stress    .011*** .002
Covariance (Intercept ↔ Slope)  -.004 .003 -.099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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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RMSEA = .031 (90% CI [.029, .033])로 모형적합도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구조모형은 전업모와 취업

모 집단 모두를 잘 설명하는 타당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측정도구의 요인적재치를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

성 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² = 

1,548.859 (df = 524, p < .001), TLI = .922, CFI = .937, RMSEA 

= .031 (90% CI [.029, .032])로 좋은 수준이었다. 기저모형과의 
χ²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나(∆χ² = 14.13 [∆df = 14, p < .05]) 더욱 간명한 측정동일성 모

형이 채택되었다. 즉,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모두 잠재변인들

의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

정동일성이 확보되어 경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 

경로를 모두 제약한 모형의 적합도는 χ² = 1581.248 (df = 537, 

p < .001), TLI = .923, CFI = .936, RMSEA = .031 (90% CI [.029, 

.032])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기저모형과의 χ² 차이 검증 결

과 유의수준 .05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여(∆χ² = 32.39 [∆df = 13, 

p < .05]), 전업모와 취업모 간 변인들의 영향력의 경로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채택된 측정동일성 모형에 대하

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결과를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집단 간 

교차타당성이 인정되어 회귀계수의 비교가 가능하였다. 매년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업모와 취업모 모

두 각 시점에서 유의하였으며, 영향력의 정도는 시간이 흐를

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 영향력은 전업모와 취업모 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업모의 경우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4차 연도의 온정적 양육

행동이 유아의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만 제외하고 모

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에서 우울을 통

제하였을 때 영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전업모의 양육스트레

스 초기치는 2.206 ( p < .001)이고 매년 .128 ( p < .001)씩 증가

하였으며 변화 궤적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였다(초기치 분산 = 

.186, p < .001; 변화율 분산 = .016, p < .001). 이러한 양육스트

레스의 증가 양상은 만 3세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증가

(초기치: B = .479, p < .001; 변화율: B = 2.005, p < .001) 및 긍정

적 또래상호작용 감소(초기치: B = -.053, p < .05; 변화율: B = 

-.362, p < .01)에 직접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온정적 양육행동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초기치: B = -.444, p < .001; 변화

율: B = -1.843, p < .001) 이를 매개로 자녀의 긍정적 또래상호

작용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37, p < .001). 반면 이 모형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는 2.042 ( p < .001)이었고 매년 .115 ( p < .01)씩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육스트레스의 증가가 유아 자녀의 부

정적 정서성이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가 더 빨리 증가할수록 유아 자녀에 대한 온정적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 = -5.125, p < .05), 변화율의 분

산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변화율 분산 = .003, p = .110) 이 결

과는 해석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이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

여, 어머니 정서적 건강의 주요 지표인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점에서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만 0–3세 영아기 자녀를 키우

는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를 

Table 9
Invariance Testing of the Structural Model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Model χ² df p TLI CFI
RMSEA

(90% CI) Δχ² Δdf 
Configural invariance
  (unconstrained model)

1,534.731 510 .000 .920 .937 .031
(.029 ~ .033)

Metric invariance 1,548.859 524 .000 .922 .937 .031
(.029 ~ .032)

14.128 14

Path coefficient invariance 1,581.248 537 .000 .923 .936 .031
(.029 ~ .032)

32.389 13

Note. Chi-square test at the .05 level of sign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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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하였다. 또한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가 만 3세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

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정서성, 또래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의 경로가 취업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를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 무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은 선형 모형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 연

도 패널자료를 종단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이며,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에 개인차가 존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매년 변화하는 우울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각 시점에서 우울을 통제한 양육스트레스 잠재성장

모형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 각 시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양육스트레스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건모형에서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무조건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초기치는 더 낮아졌지만(무조건모형: 

2.732; 조건모형: 2.241) 증가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무

조건모형: .018; 조건모형: .060), 시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즉, 출산 초기에는 산후우

울로 진단받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전반적 우울과 같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의 질이 자녀 양육을 더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 양

육의 실제와 직접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생아를 돌보는 어머니는 출산 전과 비교하여 양

육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과 부모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Kwon, 2011), 

출산 초기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

Table 10
Multiple Group Analysis of the Structural Model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mother
(n = 1,453)

Employed mother 
(n = 625)

B SE β B SE β
Path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  Affective parenting (T4)  -.444*** .037 -.455  -.297 .182 -.269
Slope of parenting stress →  Affective parenting (T4) -1.843*** .187 -.557 -5.125* 2.601 -.691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  Emotionality (T4)   .479*** .070 .300   .196 .368 .119
Slope of parenting stress →  Emotionality (T4)  2.005*** .357 .372 13.633 13.742 1.243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  Peer interaction (T4)  -.053* .025 -.094  -.116 .227 -.185
Slope of parenting stress →  Peer interaction (T4)  -.362** .123 -.192 -5.390 16.790 -1.280
Affective parenting (T4) →  Emotionality (T4)  -.087 .084 -.053  1.039 1.326 .702
Affective parenting (T4) →  Peer interaction (T4)   .137*** .029 .240  -.302 1.388 -.532
Emotionality (T4) →  Peer interaction (T4)  -.101*** .016 -.287   .166 .843 .433
Depression (T1)   →  Parenting stress (T1)  .280*** .025 .323  .339*** .034 .354
Depression (T2)   →  Parenting stress (T2)   .220*** .016 .252  .260*** .023 .282
Depression (T3)   →  Parenting stress (T3)   .178*** .015 .197   .227*** .026 .247
Depression (T4)   →  Parenting stress (T4)   .110*** .022 .131   .171*** .041 .193

Parameter
Mean: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2.206*** .050  2.042*** .068
Mean: Slope of parenting stress   .128*** .025 .115** .040
Variance: Intercept of parenting stress   .186*** .012 .154*** .017
Variance: Slope of parenting stress   .016*** .002 .003 .002
Covariance (Intercept ↔ Slope) -.011** .004 -.201 .006 .004  .26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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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영아기 자

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 같은 개인의 정

서적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양육스트레스

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전업모의 양육스

트레스 초기치가 취업모에 비해 더 높았으며 전업모의 경우에

만 시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증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업모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횡단적으로 비교

하였을 때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다고 보고한 국

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won, 2011; Sohn, 2012; 

Song et al., 2014). 또한 영유아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의 

무조건모형에서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에 따라 유의

하게 증가한 반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는 유의하지 않

았던 종단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S. Park et al., 2015). 본 연구

에서는 각 시점의 우울을 통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

레스의 변화 궤적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자녀를 키우며 전업모와 취업모가 경

험하는 정서적 건강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아 자녀를 키우는 취업모의 경우 우울을 통

제하였을 때 출산 직후 양육스트레스가 전업모에 비해 유의하

게 낮았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여도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

지 않았다. 취업모는 일과 양육을 병행함으로써 양육에 투자

하는 절대적 시간이 적으며 전업모에 비해 돌봄과 관련된 사

회적 관계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더 높으므로(Y. Lee 

& Chin, 2013),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어려

움보다는 전반적 우울감이 자녀 양육을 힘든 것으로 인식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업모가 느끼는 양

육스트레스의 증가는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과 더욱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출산 전후 어머니의 우울감에 대처하고 일과 양

육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면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동안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중간 이

하(초기치: 2.164)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전업모의 경우 각 시점에서 취업모보다 높았던 우울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 직후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보

다 더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

다. 즉, 영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

는 것에서 느끼는 곤란함보다 양육을 전담하면서 느끼는 실질

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과중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리고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취업모에 비해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피로나 노동 강도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특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의 경우 하루 양육 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 더 행복감을 느끼

며, 양육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난 최근 조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Kwon, Choi, Kim, 

Kim, & Lim, 2016).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녀가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양육스트레스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던 것과 달

리(Mulsow et al., 2002; Williford et al., 2007), 국내 종단연구들

은 영유아기 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고하였으며 본 연

구는 이러한 증가 양상이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전업모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다집단분석을 통해 나

타난 두 집단 간의 뚜렷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 상황 및 활용 가능한 자원에 상당한 격

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격차는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추후 관련된 예측변인들

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며 사회적 . 정책적 차원의 논의

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각 시점에서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업모와 취업모 집단 모두 출산 

첫 해에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

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출산 첫 해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

던 것은 아니었지만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우울감은 특히 자녀 양육과의 관련

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취업여부에 관계없

이 출산 직후 어머니의 우울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양육부

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출산 후 4년 간 어머니 양육스

트레스의 변화 궤적은 이후 자녀가 만 3세가 되었을 때 부정

적 정서표현 증가 및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감소에 직접 영향

을 미쳤으며,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통해 자녀의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감소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Anthony et al., 2005; Crnic et al., 

2005) 및 간접 효과(Abidin, 1992; Deater-Deckard, 1998)를 모

두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증가가 유아 

사회정서발달의 두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에 차이가 나

타났는데, 먼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의미하는 정서성은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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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므로(Kwon, 2011)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의 정서성을 더 높

게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놀

이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친사회성 및 정서표현 등 사회

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KICCE, 

2011)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나타나는 모-자녀 간 관계적 특성이 반

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변인들 간의 영향력은 전업모 집단에서

만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영아

기 자녀를 키우는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증가가 이후의 양육

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냄

으로써,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관심과 중재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업모의 양육스

트레스 초기치가 높고 매년 더 빨리 증가할수록 유아의 정서

성 및 또래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인이었

던 자녀와의 긍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온정적이

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크게 감소시켰다. 온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는 특히 영유아기에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

다(Music, 2011)는 점에서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증가의 다

양한 예측요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취업모의 경

우 이러한 변인들 간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건강에 대한 개입이나 보육지원 정

책은 어머니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아 자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전업모의 경우 개

인 시간 확보가 어렵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

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Sohn, 2012) 양

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더욱 힘들 수 있다. 2016년 7월부

터 보건복지부에서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맞

춤형 보육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보육정책에 관한 논의들은 주

로 맞벌이가정, 취업모를 중심으로 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

어 이루어져 왔으나, 하루의 대부분을 자녀와 함께 보내면서 

돌봄을 전담하도록 기대되는 전업모의 양육부담과 정서적 건

강에도 정책적 관심이 촉구된다. 만 0–3세 영아를 집에서 돌

보는 전업모의 양육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전업모들 간 정

보교류 및 정서적 교류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과 양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유연근무제 실시, 양

육 조력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아버지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된다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감소시키

고 양육을 전담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실제

적 .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

께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인 우울에 초점을 두어, 양

육스트레스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

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구분할 때 1차 연도의 취업/학업 상태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

분하였는데, 취업/학업 상태가 중도에 바뀐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 상태를 세분화하여 전업, 

취업, 재취업, 경력단절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다면 더욱 의

미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직장에서의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 인식과 배려, 업무 형태 및 강도 등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H.-

N. Park, 2014). 본 연구에서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자녀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자녀가 0–3세에 해당하는 4개 연도 자료만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축적되고 있는 패널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키

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양

육스트레스의 증가가 이후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

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특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의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는 우울을 매 시점에서 통제함으

로써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더

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

하였을 때 취업모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양상이 사

라졌으며, 전업모 집단은 여전히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

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모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그 수

준이 다를 뿐 아니라 특성 또한 이질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전업모의 누적된 양육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및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양

육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건

강을 위한 중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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